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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무 수확기, 비·저온 대비 철저한 생육 관리 필요
- 배수로 정비·토양 수분 관리, 뿌리 갈라짐·생리장해 예방

- 기상·생육 상태에 맞춘 수확 시기 조절, 상품성 확보
 

- 무름병·노균병 점검 강화, 저온 예보 땐 조기 수확 검토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가을배추와 무 수확이 시작되고 있다. 수확기에 

비가 자주 오거나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작물 생육이 나빠지고 병이나 

저온 피해로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토양 수

분과 작물 생육 상태를 수시로 살피고, 기상 여건에 맞춰 수확 시기를 조

절해 달라고 당부했다.

 △토양 수분 관리= 비가 자주 내리거나 밭에 물이 오래 고이면 뿌리의 

호흡과 양분 흡수가 원활하지 않아 생육이 나빠지고 병 발생 위험도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고랑과 배수로를 미리 정비하고, 비가 온 뒤에는 물이 

고인 곳이 없는지 확인해 빠르게 물을 빼줘야 한다.

 특히 무는 토양이 건조하다가 갑자기 습해지거나, 건조와 과습이 반복

되면 뿌리가 갈라지기(열근) 쉽다. 수확을 앞둔 밭에서는 급격한 토양 수분 

변화를 줄이고, 질소질 비료를 지나치게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생육 상태 수시 점검= 배추는 속이 차는(결구)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생육이 부진한 밭은 원인을 찾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수확까지 기간이 

남아 있고 양분 부족으로 생육이 부진한 경우에는 요소 0.2% 액(물 20L

에 40g)을 잎에 뿌려 생육 회복을 도울 수 있다.

 또한, 기온이 낮고 토양이 지나치게 습한 상태가 지속되면 뿌리의 양분 



흡수 기능이 떨어져 생육이 지연될 수 있다. 특히 칼슘과 붕소 흡수가 원

활하지 않으면 속썩음 등 생리장해가 발생할 수 있어, 배수와 토양 수분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기상 여건 살펴 적기 수확= 배추는 보통 아주심기 후 60~70일 정도 

지나 속이 충분히 차고 단단해졌을 때 수확한다. 다만 품종과 재배 지역, 

생육 상태와 더불어 기상 여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수확 적기를 기준으로 기상과 생육 상태에 따라 수확 시기를 10일 내외

에서 조절하되, 속잎 차오름과 상품성을 확인하고 저온이나 병 피해가 우려

되면 수확을 앞당기는 등 현장 여건에 맞춰 판단한다.

 배추는 비가 온 직후 수확하면 물기가 많아 저장 중 썩기 쉬우므로 되도록 

맑은 날 수확한다. 저장용 배추는 잎이 들어찬 상태와 병 발생 여부를 확

인한 뒤, 병들거나 손상된 겉잎을 정리해 저장한다.

 무도 재배 지역과 품종, 뿌리 발달 정도를 고려해 적기 수확한다. 수확이 

늦어지면 품질이 떨어지거나 저온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기상 예보를 확인해 

수확 시기를 조절한다. 수확과 운반 과정에서 뿌리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저장용 무는 갈라짐이나 상처, 병 또는 저온 피해가 없는 것을 

고른다.

 △병 예방 철저히= 배추는 수확기에 무름

병과 그루썩음병, 노균병 발생에 특히 주의

해야 한다. 무름병은 세균에 의해 발생하며, 

주로 땅에 닿는 잎자루와 줄기부터 물러 썩기 

시작해 속까지 번질 수 있다. 병든 포기에서 

심한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그루썩음병은 

무름병과 비슷하지만, 악취가 적게 난다.

 이 병들은 상처를 통해 병원균이 들어가고 습한 환경에서 피해가 커지기 

쉽다. 따라서 밭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관리하고, 병든 포기는 발견 즉시 

<그루썩음병, 노균병이 발생한 배추>



제거해 밭 밖으로 치운다. 수확 후에는 병든 식물체가 밭에 남지 않도록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균병은 주로 서늘하고 습한 환경에서 발생하며, 아래쪽 잎부터 병 반점이 

나타나고 잎 뒷면에 흰색 또는 회백색의 곰팡이 증상이 관찰될 수 있다. 

병 발생 여부를 수시로 살피고 필요한 경우 등록된 약제로 방제하되, 수확을 

앞둔 시기인 만큼 반드시 수확 전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사용해야 한다.

 △저온 대비= 기온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으므로 지역별 기상 예보를 

수시로 확인한다. 특히 무는 배추보다 추위에 약하므로 기온이 영하권으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수확할 수 있는 작물부터 우선 수확하는 것

이 좋다. 수확을 미뤄야 하는 밭은 부직포나 비닐 등을 덮어 저온 피해를 

예방한다. 배추가 얼었을 때는 그 상태로 수확하지 않고, 기온이 올라 배

추가 녹은 뒤 피해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기초기반과 장윤아 과장은 “김장철 

배추와 무는 생육 상태와 기상 여건을 고려해 적기에 수확하는 것이 중요

하다.”라며, “수확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배수와 병해 관리를 철저히 

해 수확기 품질 저하 최소화에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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